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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에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으며 연합하는 성도 공동체
(찬송 시편 133편 – 악보는 맨 뒷장에)
2023-2-25, 토
맥락과 의미
시편 120-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123편부터는 성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릴 때의 심정을 노래합니다. 131-132편에서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쉼을 누리는 기쁨에 대해서 노래했습니다. 133편에서는 함께 예배를 드린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형제로 연합하는 기쁨을 노래합니다. 위로부터 내린 기쁨이 옆으로 흘러갑니다.

1.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1절)
2. 하나님의 은혜를 직분자로부터 함께 받아 누림(2절)
3. 영생의 복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3절)

1.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노래합니다. 이 시는 성전에 올라오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여기서 동거한다는 말은 예배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조금 넓게 해석하면 예배를 중심으로 함께 생활을 꾸려 나가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보자면 한 교회 안에 거하는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1년에 세 차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함께 드리는 백성들이 모두 형제 관계는 아닙니다.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을 같은 조상으로 두고 있지만 이후에 12지파로 나뉘어져 있고, 생활을 공유하는 부족은 그보다 더 잘게 쪼개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모두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한 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서로를 형제 자매로 고백하며 연합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2. 하나님의 은혜를 직분자로부터 함께 받아 누림(2절)
형제의 연합이 마치 향기로운 기름과 같다고 합니다. 이 기름은 제사장을 임직하는 기름부음의 의식에 사용하는 것입니다(출 30:30-33). 제사장의 머리에 향기로운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그 기름이 머리를 타고 얼굴로 흘러내려서 수염으로 뚝뚝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풍성하게 내리시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 다음 장면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가슴에 흉패를 답니다. 그곳에는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열두 개의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제사장이 열두 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사실을 이런 식으로 상징했습니다.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서 가슴의 열두 보석들을 모두 적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직분자가 먼저 받아서 성도들에게 전해 줍니다. 성도들이 직분자를 통해 이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림으로써 형제의 연합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3. 영생의 복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3절)
또한 형제의 연합은 헤르몬 산의 이슬이 내림과 같습니다. 헤르몬 산은 이스라엘 북쪽의 큰 산인데, 여기서 내리는 이슬과 강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흘러갑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식수와 농업용수의 근원이 되는 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문제에서 풍요를 주시는 것임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넘치도록 주셔서 자신의 삶도 풍성해지고 형제들과도 넉넉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직분자를 중심으로 하나로 연합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힘쓰면 삶의 물질적인 영역에서도 큰 복을 누리고 함께 나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형제의 연합과 동거가 일상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삶에서 교회가 누리는 복의 절정은 영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예배와 삶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은 장차 누릴 영생을 가리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함께 영생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서로를 더욱 귀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믿고 복종할 일
예배를 통해 형제가 하나로 연합하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참된 연합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복을 더욱 풍성하게 내려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직분자가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의 은혜, 사랑의 은혜를 먼저 풍성하게 누리도록 기도합시다. 모든 성도들이 직분자를 통해 은혜를 받아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실제적인 문제에서 서로 돕고 격려함으로써 연합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1. 오늘 말씀을 통해 계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시다.
2. 하나님께서는 내게 무엇에 순종하라 하십니까? (회개, 감사, 사랑, 섬김 등)
나는 예배와 직분자를 통해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나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서 은혜를 누리고 하나되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조금 더 생각하기
<참고> 2절, “보배로운(토브)” 기름 - 1절, “선하고(토브)” 아름다운 형제의 연합
2절, “보배로운 기름”은 달리 번역하면 “선한(토브) 기름”인데 이것은 이 “선한 기름”이 1절에 “선하고(토브) 아름다운 모임”과 연결됨을 표시합니다. 시온 산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는 이 형제들의 모임을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으로 상징하였는데 이것은 이 모임이 거룩하고 하나님과 관련됨을 표시합니다. 
제사장에게만 바르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처럼 시온에 모인 그들의 예배를 받으심을 표시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취하시는 신성함과 거룩함이 이 모임에 가득할 것입니다.

<참고> 2절, 수염이 “드리워진다(야라드),” 2절, 기름이 “흘러내린다(야라드),” 3절, 이슬이 “내린다(야라드)”
“내린다”는 단어가 짧은 세 절의 시에서 세 번 나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생략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2절에 수염이 옷깃까지 “드리워진다(야라드)”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2절에 기름이 그 수염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또한 3절에 이슬도 하늘에서 “내립니다”. 
내리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이 시는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도록 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슬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이고, 또한 이것이 제사장의 기름과 같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게 됨을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하게 되면, 형제들의 모임에 대한 시각이 바뀌게 됩니다. 시인은 형제들의 모임이 “내리는 기름”과 같고 “내리는 이슬”과 같다고 함으로써, 형제들의 모임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임을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마치 이슬이 하나님의 복 주심에 의해서 내려서 식물에게 생명을 주듯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도 하나님의 복 주심에 의해서 위에서부터 내려지는 것임을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태어난 그들은 모두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참조. 시 87:4-6). 그들은 이슬이나 단비와 같아서 서로의 생명이 피어나게 해 줍니다.



※ 유튜브에서 “정영철 시편 133편”을 찾아 들으며 연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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